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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의 봄을 알리는 사이다이지 에요우】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 히가시구의 사이다이지 관음원에서 연례의 에요우가 

개최되어 저도 가서 관람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렸었는데 저녁엔 비가 그쳐 

안도했습니다.（역시 청명한 나라 오카야마） 회장은 보목 투하 1시간 

전부터 경내를 도는 남자들의 열기로 고양감에 싸였고 밤 10시에 보목이 

투하되면서 분위기는 단번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복을 의미하는 2개의 

보목에 몰려드는 약 만 명의 알몸 남자들의 모습은 웅장 그 차체로 정말 

멋진 축제였습니다  

또한 당일에는 전국에서 약 6천 명이 참가한 일본 상공 회의소  

청년부 전국 대회가 있어서, 대회 후의 사찰장소로 에요우를 

관람했습니다.  

청년부 회장인 반씨（우츠노미야시 출신）도 「축제의 모습은 평소 

텔레비전을 통해 볼 수 있었지만 언젠가는 직접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는 등 대회에 참가한 분들도 에요우에 

흥미진진한 모습.  

실제로 많은 분이 관람해주시는 것을 보고 에요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프랑스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는 등 외국인분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신문에 캐나다분이「캐나다에서 이런 축제를 하면 

싸움이나 사고가 잦아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50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부딪히면서도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일본인이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3월에도 나라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지정이 전망되는 에요우는 앞으로 

더욱 주목을 모으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오카야마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촉진해 오카야마가 자랑하는 

기묘한 축제 「사이다이지 에요우」를 폭넓게 하여 세계를 향해 

적극적으로 광고해 나가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투하한 후 보목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장치를 한다면 관람하시는 분들이 더욱 즐길 수 

있고 또 더 뜨거워지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은 같은 사이다이지 지역의 「타이하쿠 

우메마츠리 (매실 축제) 」가 개최되었습니다. 만개한 500그루의 

매실나무로 물들여진 광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전일의 에요우와 함께 

드디어 오카야마에도 봄이 오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봄을 즐겨주십시오. 


